
서론

2016년 5월 29일은 국내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사(史)에서 한 획을 긋는 의미 있는 날로 기록되게 되었다. 이전에는 텔레비전 방송 채

널별로 또 동일한 채널 내의 프로그램별로 들쑥날쑥하던 방송음량이 이날을 기점으로 하여 일정한 기준에 맞추어 균일한 레벨로 방

송이 되게 된 것이다. 그간 텔레비전 방송 음량은 방송사 간 혹은 프로그램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제작자 혹은 송출관리자들에 

의해 의도적으로 레벨이 높게 설정되어 방송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고 이는 방송시청에 불편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우리 한류 방송프

로그램의 국제적 품질 경쟁력 확보에도 걸림돌로 작용할 여지가 있었다. 필자 역시 언제부터인가 텔레비전 시청 중에 리모컨을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습관이 되어 버린 듯하며, 이런 이유 중의 하나는 채널 전환뿐 아니라 방

송 프로그램이나 광고 등의 전환 시 음량 레벨의 갑작스러운 변화가 있어 신속히 볼륨을 

줄이거나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는 필자뿐 아니라 최근 많은 텔레비전 시청자들에게서 

볼 수 있는 공통적인 모습이라고 해도 과장되지 않은 것이다. 

텔레비전 방송 음량 레벨의 불균형은 아날로그방송이 디지털방송으로 전환되어 음량의 

다이내믹 영역이 더욱 증대되어 더욱 심각하게 대두되었으며, 시청률 경쟁이 치열해진 

방송사들의 채널 간 혹은 동일 채널 내 프로그램들의 시청률 경쟁으로 인해 경쟁적으로 

증대되어 종국에는 “loudness War”라고도 불리며 더욱 심각해져 왔다. [1]

텔레비전 음량 불균형 문제는 국내뿐 아니라 디지털방송을 도입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였으며, 결국 itu에서 해결

방안으로 디지털방송 음량 기술기준을 제시하였다. 이 기술기준은 미국, 유럽, 일본 등의 국가들에 빠르게 적용이 되었으며, 국내에도 

올해 5월 29일부터 디지털방송 음량기술기준 및 표준을 적용하여 방송을 제공하도록 법제화가 되었다. 이 글에서는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 음량 측정 기술과 새롭게 도입된 기준 및 도입 전후의 텔레비전 음량 측정 분석 결과를 소개한다.

본론

디지털방송 전환에 따른 음량 변화

아날로그방송 시절보다 현재의 디지털방송 시대는 음량문제가 더욱 심화되었는데 여기에는 소리의 다이내믹 영역이 관여한다. 다이

내믹 영역은 피크레벨과 잡음레벨의 중간에 존재하며, dB 단위로 측정이 가능하다.

참고로 다양한 종류의 음악들은 장르별로 적절한 다이내믹 영역이 있으며, 다이내믹 영역이 깊을수록 보다 섬세하고 풍부한 소리의 

전달이 가능해진다. [2] [표 1]은 락음악, 챔버 뮤직 및 심포니 오케스트라에 대한 적정 다이내믹 영역들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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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１. Loudness War / 출처 : gadflyonline.com



한편 다이내믹 영역은 소리의 재생이나 저장 방식과 매체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으며, 과거에 사용되던 포노그라프는 약 30~40dB, 

아날로그 카세트테이프는 약 50dB 정도였다. 그러나 디지털 방식의 오디오에서는 인코딩 비트수에 따라 그 범위가 더욱 넓어졌으며, 

16bit 음원에서는 약 96dB, 24bit 음원에서는 약 144dB로 아날로그 매체들에 비해 비약적으로 증대되었다. 그리하여 디지털방송으

로 전환된 후 방송사 간의 경쟁에 따른 음량 불균형의 범위도 더욱 증가하게 된 것이다. [3] 

텔레비전 음량의 국제표준 제정

국제 방송표준 기술을 제정하는 기구인 itu는 디지털방송의 보급 직후부터 디지털화에 따른 음량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2000

년 9월부터 ‘디지털 오디오 특성 및 측정 관련 연구’를 시작하였으며, 2006년에는 디지털방송 음량에 대한 기술표준을 제정한다. [4] 

이 기술문서에는 true-peak audio level을 포함한 음량 측정 알고리즘이 포함되어 있고, 모노, 스테레오 및 다채널 오디오 신호에 적

용이 가능하며, 방송 음량 측정 단위로 lKfs(loudness K-weighted relative to full scale, dB)를 사용한다. 이듬해인 2007년에는 선 

제정된 표준에 부가 설명을 추가한 “algorithms to measure audio programme loudness and true-peak audio level”, itu-R Rec. 

Bs.1770-1을 제정하였다. 이 음량 측정 알고리즘은 각 오디오의 주파수에 따른 민감도 특성 등이 고려되어 각 입력 오디오 채널 별로 

측정하는 방법을 제시하며, 순간적 측정부터 누적 측정 방법 등이 포함된다.

itu는 방송 음량 레벨 측정방법의 국제적 통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실무지침서를 2010년 3월에 발간하였다. [5] 그런데 이 측정 알고

리즘이 묵음 구간이 많이 포함되는 프로그램에서는 전체 음량 레벨을 낮게 측정하는 문제점이 지적되었고, 이에 대한 보완방법으로 

게이팅기법이 제시되었으며, 이 기법을 적용하여 개선된 음량측정방법 및 기준을 2011년 3월에 발간하였다. [6] 

게이팅이란 일정 레벨 이하의 음량 레벨이 일정 시간 이상 지속될 경우 해당 구간의 측정치는 음량 산정에서 제외하여 음량 측정값이 

보다 청감에 근사하게 측정가능하게 해주는 기법으로 샷이나 퍼팅 전에 침묵을 유지하는 시간이 긴 골프 중계나 바둑 중계 등의 프로

그램 음량의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게 되었다.

텔레비전 음량 기준 도입 주요국 현황

유럽방송연합은 itu의 관련 연구 및 표준들이 발표된 이후 eBu 내에 PlOud라는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여 관련 연구를 시작하였으

며, 그 결과 eBu R 128 “loudness normalisation and permitted maximum level of audio signals”를 2010년에 발간하였으며, 2011

그림 2. 다이내믹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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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저장방식/재생방식에 따른 다이내믹 영역 

장르 다이내믹 영역

symphony orchestra 50dB

Chamber music 30dB

Rock band 20dB

표 2. 저장방식/재생방식에 따른 다이내믹 영역

장르 다이내믹 영역

포노그라프 30~40dB

카세트테이프 50dB

16bit 오디오 96dB

24bit 오디오 144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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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과 2014년 두 번의 개정을 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디지털 방송 음량에 대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방송 프로그램의 음량 레벨

을 –23lufs로 하고 오차범위를 ±1dB로 설정할 것과 피크레벨(true Peak)을 –1tP 이하로 제정하였다. 이에 따라 여러 유럽 국가들

이 방송법, 정부 단체 또는 방송사 주도로 방송 음량 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각국의 판단에 따라 상업 광고 음량 또는 일부에서는 방

송 프로그램과 상업광고 모두의 음량을 규제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는 시청각 최고 위원회(Csa)에서 국영 방송사와 광고 기관 등에 

2011년 12월 19일부터 음량 규제를 시행하도록 결정하여 2012년 1월 1일부터 상업광고, 2012년 6월 1일부터 라이브 프로그램, 2012

년 12월 1일부터 모든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음량 정규화를 단계적으로 시행하였다. 특히, 규정을 어기는 방송사 또는 유통사에 연간 

매출의 2%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통해 매우 강력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영국은 텔레비전 상업광고의 음량 레벨과 관련하여 방송 통신 산업 관련 규제 기관인 Ofcom(Office of Communications)에서 규제

를 담당하며, 광고의 최대 음량은 연결되는 프로그램의 최대 음량과 같도록 하여 시청자들이 프로그램 시청 도중에 텔레비전 볼륨

을 조정하지 않도록 음량의 불균형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는 2012년 8월 31일부터 국영방송사인 aRd와 

Zdf에서 음량 정규화를 시행하고 있고, 오스트리아는 2012년 8월 31일부터 상업광고를 시작으로 모든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음량 

정규화를 시행하고 있다. 이 밖에도 스위스, 네덜란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불가리아, 스페인,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인 등 많

은 유럽 국가들이 2012년 중에 디지털 방송 음량 정규화를 시행 중에 있다. [7]

한편 2008년 6월, 미 상원 상무 과학 교통위원회는 일반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보다 높은 음량으로 방송되는 상업광고의 음량

을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며, 2010년 9월 상업광고 음량경감법(Calm act : Commercial advertisement 

loudness mitigation act)으로 명명되어 상원을 통과하였다. 통과된 법안에서는 지상파, 케이블 방송사업자, 위성 방송사업자 및 다

채널 비디오 프로그램 공급자(mVPd : multi-channel Video Programming distributor)가 상업 광고의 음량이 정규 프로그램 음량 이

상으로 송출되지 않도록 atsC의 규격을 채택할 것과 fCC가 1년 이내에 이 법안을 집행하도록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fCC는 2011년 

12월 13일 Calm act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 규정인 fCC 11-182 Report and Order(R&O)를 발표하였다. fCC 11-182 R&O는 Calm 

act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 규정을 채택한 문서로, 2012년 12월 13일부터 디지털방송에서 일반 프로그램보다 음량이 높은 상업광고

의 전송을 금지하고 있다. R&O의 규정은 디지털 tV 방송사업자, 디지털 케이블 사업자 및 기타 디지털 다채널방송 서비스 사업자 

모두에게 적용되며, 방송을 송출하는 방송사업자와 다채널 비디오 프로그램 공급자에게 디지털로 전송되는 모든 상업광고가 atsC 

a/85 RP 표준에 따라 전송될 수 있도록 하는 책임을 부여하고 있으며, 기준 음량 레벨을 –24lKfs로 하고 오차범위를 ±2dB, 피크레

벨(true Peak)을 –2tP 이하로 설정하였다. [7]

국내 도입 배경 

아날로그방송의 디지털 전환으로 심화된 텔레비전 음량 불균형 문제는 국내에도 예외 없이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켰다. 필자는 1990

년대 후반부터 현재까지 “한국itu연구위원회“의 방송분야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itu에서 제정되거나 논의되는 방송분야 의제들에 대

한 검토를 하고 도입이나 대응 필요성이 있는 의제들에 대한 보고를 해오고 있다. 그러던 중 2010년 활동 중에 ”Recommendation 

itu-R Bs.1864-0 (03/2010), Operational practices for loudness in the international exchange of digital television programmes”

을 검토하게 되었다. [8] 

2010년 아날로그방송 종료 및 본격적인 디지털방송 전환 후에 심각해진 텔레비전 방송음량 불균형의 심각성 및 인터넷의 발전에 따

라 허물어진 방송 국경으로 인해 국내 방송 프로그램들의 국제적 품질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음량 기준 준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

던 필자는 본 기술기준의 중요성 및 도입 필요성을 위원회에 보고하였으며, 위원회에서는 타당성을 인정하였다. 필자는 2011년에 해

당 의제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제출하고 [9], 2013년에는 본격적인 음량 도입 필요성 및 도입 방안을 포함한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10] 이후 이런 내용을 담은 기술기준 및 tta의 방송기술 표준이 제정되었고 [11] [12] [13], 2014년 5월 28일에는 해당 내용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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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방송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국내 텔레비전 음량 기준 관련 방송법과 기술기준의 주요 내용  

방송법에 포함된 텔레비전 음량 관련 주요 내용은 “시청자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디지털 방송프로그램의 표준 음량 기준을 

마련한다는 것이고, 디지털 방송프로그램의 표준 음량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제70조의2 신설)”하는 것이다. 이에 근거하여 동

년 11월 28일에는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 음량 등에 관한 기준”이 제정·고시되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2]

제3조(표준 음량기준) ①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의 표준 음량은 평균 음량을 –24 LKFS로 하며, 운용상의 허용오차는 ±2dB 이내로 한다.

적용대상 사업자  1. 지상파방송 사업자((DMB 제외) 2. 종합유성방송 사업자 3.위성방송 사업자로 방송채널을 직접 사용하는 사업자 4. 방송채널

사용 사업자 5. 중계유선방송 사업자 6. 전송망 사업자 7. 방송광고 판매대행 사업자

시행일 : 2014년 11월 29일

방송법 및 기술기준과는 별도로 음량측정 및 관리를 위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tta에서 기술표준으로 제정되었으며, 두 건의 제정 및 

1회의 개정이 있었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3], [14]

가. 표준 번호 : TTAK.KO-07.0114, 표준제목 : 디지털 방송 음량 레벨 운용 기준, 제정일: 2013년 10월 10일, 개정일 : 2015년 06월 23일

주요 내용  “방송 사업자가 제공하는 디지털 방송 프로그램의 음량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음량 레벨 운용 기준, 음량 측

정 방법, 시스템 요구 사항 등을 규정”

나. 표준 번호 : TTAE.IR-BS.1770-3, 표준제목 : 오디오 프로그램 음량 및 트루피크 음량 레벨 측정 알고리즘, 제정일 : 2014년 12월 17일 

주요 내용 “방송 프로그램 생성 및 교환 시 이용할 수 있는 객관적인 오디오 음량 측정방법과 트루피크 레벨 측정방법”

2014년 11월 28일에 고시된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 음량 등

에 관한 기준”은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2016년 5월 29일부터 

시행되었으며, 관련하여 해당 업무 주무관청인 중앙전파관리소에서 업

무지침을 예규로 제정하였다. 해당 예규에는 방송프로그램 음량 관리 

및 적합여부 측정방법과 해당 방송법령 위반자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

과절차 등이 명시되어 있으며 위반 시의 구체적인 조치 및 벌금 부과기

준은 [표 3]과 같고 관리 체계는 [그림 3]과 같다. [14]

위반 행위 위반 정도 과태료 부과금액

시행령 별표4의
제17호 및 제18호

1. 동일 채널의 음량기준 위반횟수 1회 시 자체시정 지시

2. 동일 채널의 위반횟수 2회시(1차 과태료) 기준금액(700만원)

3. 동일 채널의 위반횟수 3회시(2차 과태료) 직전 부과금액의 50% 가산

4. 동일 채널의 위반횟수 4회 이상 시 기준금액의 100% 가산

5. 의견제출 기한 내 과태료 납부 기준금액의 20% 감경

6. 직전 위반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 이후 동일한 채널에서 위반행위가 재 발생한 경우 자체시정 지시

표 3. 음량 기준 위반 시 조치 및 벌금 부과기준 

그림 3. 음량 기준 관리 체계

미래창조과학부

수신자

지상파

자료제출자료제출 요청

표준 용량
기준 준수 표준 용량기준 준수

표준 용량기준 준수

PP
sO/
위성

방송사업자
용량 측정 및 보관(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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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비전 방송 음량 기준 도입 전후 국내 디지털 텔레비전 음량 

텔레비전 음량 기준이 도입되기 이전 국내 텔레비전 방송 음량레벨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다. 그 예로 2011년도에 KBs1, KBs2, 

mBC, sBs 등 지상파 방송사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음량 레벨 조사 결과 4개 채널의 누적 음량 레벨 평균치는 -17.4lKfs로 itu-R 국

제기준치보다 평균 6.6dB 높은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이때 가장 높은 채널의 레벨은 -16.7lKfs로 국제 기준치 대비 7.3dB 높았으

며, 가장 낮은 채널은 -18.3lKfs로 5.7dB가 높았다. 누적 평균 레벨 외에 음량 레벨의 최고치를 나타내는 true Peak 치의 경우 역시 

국제 표준인 -1dBtP 보다 평균 1.5dB 높았다. [15]

2년 후인 2013년도에 동일한 채널들에 대해 다시 측정된 결과들

을 살펴보면 4개 채널 모두 음량 레벨 모두가 증대되었는데, 그 

증가 폭은 1.0dB ~ 2.3dB로 음량 레벨의 불균형이 더욱 심화되

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표 6]에서는 2011년 대비 2013년도의 지

상파 방송사 4개 채널의 누적 음량 평균치 변화를 보여준다. [15]

2015년도에 동일한 지상파 4개 방송채널들에 대한 음량 레벨 측

정 결과 역시 더욱 불균형 문제가 심화된 것을 알 수 있으며, 평균

값이 -13dB까지 증대되어 국제 기준치 대비 11dB까지 높아져 국

내의 디지털 텔레비전 음량으로 인한 문제의 심각성이 최고도에 

달하였다고 평가된다. [그림 4]는 2011년, 2013년 및 2015년도

에 측정 비교된 지상파 방송 4개 채널의 평균 음량 레벨의 증가

추세를 보여준다. [16]

디지털 텔레비전 음량 레벨은 음량 기준을 반영한 방송법과 기술

기준 등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2016년 5월 29일을 전후하여 현

저하게 개선된 것으로 분석된다. 지상파 방송 a채널의 경우 2016년도 1월부터 5월 초까지 측정된 음량 레벨의 평균값은 -15.9dB로 

기준 대비 8.1dB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음량 기술기준이 시행된 이후인 5월 29일부터 7월까지 측정된 결과 그 평균레벨은 

-23.9dB로 기술기준을 잘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5]는 지상파 방송 채널 a의 음량 기술기준 도입 전후의 음량 레벨 

변화를 보여주며, [그림 6]은 방송음량 측정시스템을 보여준다. 

한편 이 글에서는 대표적으로 지상파 한 개 채널에 대한 음량 변화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으나, 타 지상파 방송 채널들과 종합편성 채

널들을 포함한 유료방송 채널들의 음량 레벨 역시 관련법 실시 전후하여 현저한 변화를 보여주며, 대부분의 채널들이 기술기준을 만

족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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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2011년 국내 지상파방송사 음량 레벨 현황 (누적평균, dBLKFS)

방송사 누적음량레벨 국제기준대비편차

a -15.7 8.3

B -15.9 8.1

C -16.8 7.2

d -15.7 8.3

평균 -16 8

표 5. 2011년 국내 지상파방송사 음량 레벨 현황 (피크레벨, dBTP)

방송사 True Peak Level 국제기준대비편차

a 0.4 1.4

B 1 2

C 0.2 1.2

d 0.5 1.5

평균 0.5 1.5

표 6. 2011년과 2013년 국내 지상파방송사 음량 레벨 비교 (누적평균, dBLKFS)

방송채널 2011년도 2013년도 변동

a -18.0 -15.7 2.3

B -16.7 -15.9 0.8

C -18.3 -16.8 1.5

d -16.7 -15.7 1.0

평균 -17.4 -16.0 1.4

그림 4. 지상파 4개사 방송채널 음량 레벨 변화 추이, 2011년, 2013년 및 2015년도

이상운

남서울대학교 멀티미디

어방송연구센터 교수



결론

이 글에서는 아날로그방송이 디지털로 전환되면서 대두된 디지털방송 음량 불균형 문제와 그 이유를 살펴보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내외의 기술 개발 및 제도 도입 현황 등을 살펴보고, 국내 법제화 전후의 음량 변화에 대해서도 살펴보았고 현재 음량 기술기

준이 제대로 준수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향후 지속적으로 본 음량 기준이 준수되어 국내 방송프로그램 수준이 제고되고 시청자들

의 편안한 시청 보장 및 국내 프로그램의 국제적 유통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 또한 음량 관련 국산 장비 추가 개발들

이 이루어져 국내 방송사 및 프로덕션들이 사용하는 음량 측정 및 제어 장비들의 외산 장비들의 비율을 낮추고 나아가 해외 시장에도 

진출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원하며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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